
생명의     말씀

눈먼 이에게 눈을!

상도4동성당은 2011년 8월 상도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상도4동성당은 2010년 9월 초 상도동성당에서 

분가해 10월 성당 부지 매입에 관해 교구의 승인을 얻어 2011년 3월 성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했

습니다. 상도4동성당의 주보는 로사리오의 모후이며, 2011년 10월에는 첫 입당 미사를 봉헌하였고, 2012년 4월 성전 봉

헌식을 거행했습니다.
김명중 시몬 신부  |  문화홍보국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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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|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

여덟 번의 ‘참행복’ 선언(마태 5,3-12)에 바로 이어진 오늘 

복음에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

이 말씀을 묵상하면서, 저절로 두 번째 행복 선언이 연상됩

니다. “행복하여라, 슬퍼하는 사람들!”(마태 5,4) ‘슬퍼하는 사

람들’이란 표현 대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‘울고 있는 사

람들’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는데, 저도 이 표현이 너무

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. 성공 지향적이고 이기주의적인 

요즘 세상의 주된 흐름에 반해서,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

주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축복해주신다는 말씀에 용기

가 나기 때문입니다. 

그러면서 저절로 ‘나인’이라는 마을에 들어서다가 외아

들이 죽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어느 과부의 안쓰러운 

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함께 마음 

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, 그 과부에게 다가가 위로해주

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(루카 7,11-17 참조). 동시에 

교황님께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며 

안아주시는 모습도 떠올려봅니다.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

고 교황님의 모습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

신 놀라운 능력이 빛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빛

나는 능력이란 바로 ‘공감’입니다. 그런데 흥미롭게도 타인

의 고통에 공감하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‘공감 능력’이 사

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세계적인 영장류학

자인 프란스 드 발(Frans de Waal)은 예컨대 쓰러진 동료를 일

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코끼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

주장합니다. “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을 챙겨

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

다.” 이렇게 약자를 돕는 모습을 동물 사회에서는 자주 볼 

수 있다고 합니다. 

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

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크다면,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

요? 적어도 교황님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듯 싶습니

다. “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

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.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

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

서 생겨나고 있습니다. …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

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. 하느님의 목소

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…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

식어 버립니다.”(「복음의 기쁨」 2항)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

야 할까요? 교황님은 “모든 그리스도인이, 어디에 있든 바

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

도록, …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

지도록”(「복음의 기쁨」, 3항) 권고해주십니다. 

교형자매 여러분, 조금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, 우

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자

비의 예수님을 닮아,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의 

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아멘.


